
[헤럴드경제=홍승희 기자] 테크 스타트업 핀다가 국내 최대 규모 데이터분석 경진대회인
‘2022 빅콘테스트’의 주관사로 참여했다고 22일 밝혔다.

2013년부터 올해 10회째 개최되는 ‘2022 빅콘테스트’는 공공 및 민간기업의 데이터 활용 촉
진과 우수인재 발굴을 위해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다.

핀다는 21일 성료한 ‘2022 빅콘테스트’에서 신한카드, LG유플러스, 제주관광공사 등과 함
께 주관사로 참여했다.

핀다, 빅콘 참가팀에 데이터 무료로 개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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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최대 규모 데이터분석 경진대회 ‘2022 빅콘테스트’ 주관

이혜민(왼쪽에서 두 번째) 핀다 공동대표와 ‘핀다상’ 수상 팀원들이 시상식에서 사진촬영을
하고 있다.[핀다 제공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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핀다는 주관사 중 유일하게 실제 금융데이터 1만 개를 참가팀 모두에게 무료로 개방한 게
특징이다. 대회를 위해 임의로 제작한 모의 데이터가 아닌, 핀다의 실제 데이터를 제공해 참
가팀의 실전 연습에 도움을 주고 금융데이터 접근성을 높이는 빅콘테스트 개최 목적을 달
성하기 위해서다. 참가자팀에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식별하기 어려운
가명화처리된 금융데이터를 제공했다.

경진대회 참가팀의 60%가 핀다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몰렸다는 설명이다. 일반적으로
접하기 어려운 기업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참가자들이 핀다의 데이터를
선택한 배경으로 꼽힌다.

핀다는 이번 경진대회에 유저의 앱행동과 신용데이터에 기반한 실무형 문제를 출제했다.
핀다 내 앱사용자의 숨어있는 고객유형을 발견하여 데이터 기반 개인화 금융서비스를 제안
하고, 이를 기반으로 대출신청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예측하는 과제였다. 수상자들은 데이
터 우수인재로 선정돼 지속적인 취업 연계의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.

이혜민 핀다 공동대표는 “핀다가 확보하고 있는 금융 관련 빅데이터들을 잘 활용해서 공모
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”며 “앞으로도 핀다의 데이터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재를 발
굴하고,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하고 싶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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